
S M, Ellba 문제로 800달러 돌파!
FOB Korea 825- 830달러로 42 .5달러 상승 … Ellba·NS 기동률 감축

SM 가격이 1월31일 FOB Korea 톤당 825-830달러로 42.5달러 급등했다.

아시아 SM 시장은 나프타 가격강세 및 에틸렌 수급 타이트 등 원료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

다.

싱가폴 Ellba는 말레이지아 Shell의 프로필렌 공급부족으로 PO/SM 플랜트 가동률을 95%에서 80%로 낮추

었고, Nippon Steel은 2월2일 재가동을 목표로 1월26일부터 오이타 소재 2개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했다.

Nippon Steel은 가동중단기간 동안 SM 12만톤 플랜트의 가동도 중단할 계획이다. Nippon Stell은 2개 플랜

트들이 재가동한다 하더라도 공칭 생산능력 기준 100%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Nippon Steel의 에틸렌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Showa Denko의 크래커에서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

생해 가동률이 50%에 머무는 등 몇주간 정상적인 가동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SM 가격은 1월 4째주 FOB Korea 톤당 800-805달러에 오퍼되기 시작해 1월30일 820달러, 1월31일

830-840달러까지 형성됐다.

한편, 미국 SM 가격도 2월 운송 기준 FOB US Gulf 파운드당 36-37센트를 형성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아시아와 유럽의 SM Spot 가격폭등은 물론 벤젠 가격이 갤런당 195센트를 형성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SM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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